
일두유집 제3권 / 시장(詩章)
악양정(岳陽亭) [유호인(兪好仁)]

정자(亭子)는 진양(晉陽)의 악양현(岳陽縣)에 있으니, 정후 백욱(鄭侯伯勖)이 지내던 곳이다. 백
욱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매이기를 싫어하였고 산수(山水)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병통이 있었다. 
일찍이 여기에 별장을 짓고, 이어 정자를 세우고는 이름하기를 ‘악양정(岳陽亭)’이라 하고 날
마다 여유롭게 지내면서 시를 읊조리며 즐겼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부름을 받아 소격서 참
봉이 되었으니, 상이 그 행실을 가상하게 여긴 것이다. 정군(鄭君)이 이르러서는 한 가닥 수염
을 뽑듯이 쉽게 과거에 급제하였다. 한림원에서는 직필(直筆)로 일컬어졌다. 서연(書筵)에 궐원
이 있자 또 설서(說書)에 보임되어, 날마다 춘궁(春宮)을 모시어 보익(輔益)한 것이 아주 많았
다. 내가 어쩌다 문학(文學)이 되어 삼가 같이 벼슬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저녁에 함께 
시강원(侍講院)에 들어가 시강을 하고 나서, 담론(談論)이 자자했었다. 인하여 이른바 ‘악양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산천의 승개와 풍경의 아름다움이 선명히 눈앞에 있는 듯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느라 피곤한 줄도 몰랐다. 다만 정후(鄭侯)는 병환이 있어 벼슬살이를 즐기지 않았
고, 여차하면 귀향하려는 뜻이 있었다. 노두(老杜)의 〈복거편(卜居篇)〉의 운자(韻字)를 써서 화
운하기를 매우 독촉하였는데, 사양했으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삼가 운자를 따라 지어 보여서 
좋은 모임에 한바탕 큰 담소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남쪽 하늘 아래로 돌아가고픈 마음 뭉클하니 / 一掬歸心天盡頭
그곳 악양은 곳곳이 맑고 그윽하지 / 岳陽無處不淸幽
선명한 산천 경개는 흥취를 돋우는데 / 雲泉歷歷偏供興
부질없는 벼슬살이는 수심만 자아내네 / 軒冕悠悠惹起愁
두곡의 숲과 못엔 봄볕이 따스하고 / 杜曲林塘春日暖
망천의 비구름은 저녁 산에 떠 있겠지 / 輞川煙雨暮山浮
서연에서 매일 세 번 강론을 해야 하니 / 書筵每被催三接
악양루 앞 빈 배 위엔 달빛만 가득하겠구나 / 辜負亭前月滿舟
[주] 노두(老杜)의 복거편(卜居篇) : 
노두는 당(唐)나라 때의 시인 두보(杜甫)를 말한다. 〈복거(卜居)〉는 《두소릉시집(杜小陵詩集)》 
권9에 실려 있다.
[주] 두곡(杜曲) : 
당(唐)나라 대성(大姓)인 두씨(杜氏)들의 세거지(世居地)이다. 〈복거(卜居)〉 시에 “주인이 집 지
을 터를 잡으니 숲과 못이 그윽하네.〔主人爲卜林塘幽〕”라는 구절이 있다.
[주] 망천(輞川) :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가 별장을 지어 놓고 즐기던 곳이다. 두곡과 망천은 시인들이 은거했던 
대표적인 지명이므로, 악양을 비유하여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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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陽亭 兪好仁
亭在晉之岳陽縣。鄭侯伯勖所止也。伯勖少自不羈。有泉石煙霞之疾。嘗造別墅於此。仍起亭。
遂名之曰岳陽。日厭飫以嘯詠自娛。一朝徵爲昭格署參奉。嘉其行誼也。鄭君至則取科第如摘
髭。翰林院稱直筆。書筵闕員。又選補說書。日侍春宮。輔益弘多。僕偶叨文學。竊忝僚席。一



夕同入院。侍講之餘。談論刺刺。因語所謂岳陽之事。其山川之勝。風景之美。瞭然在几席之
下。僕聞之不覺忘倦。但侯病不樂仕。有欲歸未歸之志。用老杜卜居篇。求和甚苛。辭不獲已。
謹步韻錄似淸讌。冀博一粲。
一掬歸心天盡頭。岳陽無處不淸幽。
雲泉歷歷偏供興。軒冕悠悠惹起愁。
杜曲林塘春日暖。輞川煙雨暮山浮。
書筵每被催三接。辜負亭前月滿舟。




